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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전북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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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박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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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63-33-7451

	

	 
	 
	 
	 
	 
	 

	 
	  현삼은 현삼과(Rhinanth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서 흑삼(黑蔘), 원삼(元蔘), 정마(正馬) 또는 현대(玄臺)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으며 줄기는 사각형이고 근(根)은 원주상으로 비대하고 백색이다. 
  과기(果期)는 9~10월이며 습윤한 산지에서 자라고 보통 가을철에 채취하여 화력(火力)으로 흑변(黑變)시켜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 현삼은 증자후 탕전(湯煎)하거나 환(丸) 또는 산제(散劑)로 하여 내복(內服)하거나 짓찧어 환처에 붙이기도 한다 
  많이 이용되는 뿌리의 성분은 하르파기드, 정유, 시토스테린, 알칼로이드 등이며 전초는 알칼로이드, 스크로플라민, 게로페스틴, 사포닌 등이 주성분이다. 
  해열, 보신, 자양 등 한방제제로 쓰이는 현삼은 매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1994년 233.4M/T,1995년 53.4/T, 1996년 58.8M/T)적정증자 및 건조조건 등 가공 이용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미흡한 상태인 바 이를 규명 하고자 한다. 
  본 시험은 1995년과 1996년 2년에 걸쳐 전북 진안에서 채취한 현삼의 뇌두를 제거한 근을 공시재료(1,000g)로 이용하여 수세한 후 100℃에서 90분동안 찐 다음 양건 및 기계건조를 통해 건조방법별 수분함량 및 색택, 건조후 중량, 상품성, 경도 및 유효성분함량 등을 구명코자 하였으며 온도 100℃에서 찌는 시간을 각기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으로 조건을 달리하여 양건과 기계건조(60℃, 20시간)후의 현삼의 무기성분 함량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료분석방법은 0.2g 무게를 달아 질산과 과염소산을 2 : 1로 혼합한 액을 첨가한 후에 12시간 방치하여 Hot plate에서 80℃로 72시간 가열한 후 20㎖의 무게로 Water bath에서 70℃, 30분동안 진탕한 후 증발량 보충을 통해 20㎖의 무게로 맞춘다음 규격 5A의 여과지에 여과한 후 원자흡광광도계로 측정하였다. 
  수세방법별 비교에서 손수세에 비하여 기계수세가 능률면에서는 양호하나 손상률은 15％ 높고 상품률은 6.7％ 낮게 조사되었다. 
  찐후 건조방법별 중량 및 수분함량에서는 100℃, 90분 찐 처리구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찌기 전후의 경도변화에서는 찐 시간별 경화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양건에 비해 기계건조에서의 경화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쪄낸 시간별 내부색택을 비교한 결과 30분 이하에서는 색택변화가 극히 적었으며 60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갈변, 90분에서는 흑변(굵은 것은 갈변), 120분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흑변되어 100℃ 90분이상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조방법별 근태비교에서는 양건의 경우 30분과 60분에서 근태가 큰 경향을 띤 반면 기계건조에서는 90분에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자시간 및 건조방법에 따른 유효성분 함량비교에서는 증자시간 및 건조방법간에 일정한 경향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90분 찐후의 양건과 120분 찐후의 기계건조에서 비교적 유효성분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기성분 및 중금속 함량비교에서는 90분 증자의 경우 Pb, Zn, Mn, Na은 양건에서, Fe와 Cu는 기계건조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